'부정표현' 연습문제

※'안' 부정법을 연습해 봅시다.

1. 나는 선생님이다. ('명사 ~이다'가 서술어인 경우)
→ 나는 안 선생님이다. (X)

→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긴 부정문으로!)

2. 가을 하늘이 높다. ('형용사'가 서술어인 경우)

→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짧은 부정문으로!)

→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긴 부정문으로!)

3. 그녀는 아름답다. ('접미파생어'가 서술어인 경우)
→ 그녀는 안 아름답다. (X)

→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긴 부정문으로!)

4. 바다는 새파랗다. ('접두파생어'가 서술어인 경우)

→ 바다는 안 새파랗다. (X)

→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긴 부정문으로!)

5. 내일은 영희가 오겠지? (긴부정문의 시제표현)
 → 내일은 영희가 오겠지 않지? (X)

→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긴 부정문으로!)

'부정표현' 연습문제

※'못' 부정법을 연습해 봅시다.

1. 꽃을 사다. (행위를 나타내는 동사가 서술어인 경우)

→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짧은 부정문으로!)

→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긴 부정문으로!)

2. 의자에 앉다. (행위를 나타내는 동사가 서술어인 경우)

→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짧은 부정문으로!)

→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긴 부정문으로!)

3. 과일이 신선하다. (서술어가 형용사인 예외의 경우)

→ 과일이 못 신선하다. (X)

→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긴 부정문으로!)

4. 수영장에 갔다. (긴부정문의 시제표현)

 → 수영장에 갔지 못하다. (X)

→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긴 부정문으로!)





'부정표현' 연습문제

※'말다' 부정법을 연습해 봅시다.

1. 철수야, 우리 한국어를 공부하자. ('명사~하다'가 서술어인 경우)

→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
2. 지금 출발해라. ('명사~하다'가 서술어인 경우)

→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

3. 오늘은 공원을 걷자. (행위를 나타내는 동사가 서술어인 경우)


→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
4. 크게 웃어라. (행위를 나타내는 동사가 서술어인 경우)

→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